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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연애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이 연애를 통해 자기발견 및 확장을 해나가는 과

정을 자기대상과 관계적 자기이론을 기반으로 해 연애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의 연애경험이 있었거나 연애 중인 대학생 7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

로 수집한 연구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42개의 의미단위

로부터 16개의 하위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상황적 구조진술을 통해 도출한 구성요

소는 ‘성장배경과 환경의 명암’, ‘지나간 연인에 대한 애증’, ‘너를 선택했던 이유’, ‘너와 나의 거리, 영

역, 그리고 갈등의 방어기제’, ‘존재 전부를 돌보는 자기대상-연인’, ‘내가 선택하는 연인관계’, ‘다시 

서는 연인으로서의 나’이다. 일반적 구조진술을 통해 도출한 연애의 본질적 의미는 ‘나와 너의 변증법

적 이음매’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거절당한 자기로 인해 상처받은 

자기애는 성인이 되어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대상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적 결과인 연인관계 유형은 연인상대의 특성과 연인관계의 질 또는 시간의 흐름, 상황의 변화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질적 연구로 심층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셋째, 단절을 넘어 

관계를 맺고 숙성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자기대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함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연인상대와 함께 쌍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더욱 깊은 본질

적 관계양상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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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의미 있는 존재는 관심과 

시선으로 타인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타인과의 관계가 선행됨으로

써 수반되는 것이다. Buber(1970)는 ‘너’와 더불어 관계함으로써 ‘나’는 존재하며, ‘너’

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사랑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경험하는 과

정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나의 자기와 대상의 자기가 서로 만나

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부딪치고 또 돌아보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사랑을 하는 과정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애’는 연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로 확인하는 상태의 개념

으로(윤영준, 2006), 연구에서는 동성애와 짝사랑은 포함하지 않는 이성의 두 사람 사

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애의 경험이 자기를 발견하고 확

장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여,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접근으로 진행을 하였다. 연애는 시

대를 이어오는 보편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특

한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에 집중하였다. 즉 개인의 체험에 기초하여 대학생들

의 연애라는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애라는 현상을 새롭게 들여다보

고 대학생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친밀감과 애정욕구의 통합으로 이성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발달적 시기다(Sullivan, 1953; 노안영, 강신영, 2003, 재인용).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전국 20대 남녀 9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77.7%는 ‘연애․결혼․출산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뉴시스와이어, 2014). 그

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핍박으로 인해 ‘N포세대’로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실제로

는 연애․결혼․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이다. 건강한 연애를 위해 관계에

서의 어려움은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식해야 함과 아울러 갈등 상황에서 더 나

은 관계로의 변증법적 발전을 하려면 연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랑을 하는 기술이 되고 존재적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 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연애․연인관계 등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



연애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자기발견 및 확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기대상과 관계적 자기를 중심으로

- 35 -

인적 요인으로는 성별에 따른 연애태도, 사랑유형, 관계특성, 갈등 대처방식, 질투의 

감정 등을 분석한 연구들(전성규, 이영호, 2013; 정여주, 정여진, 2013; 김혜원 외, 

2012)과 성행동, 성태도 등에 관한 연구들(추병식, 2014; 김상희, 윤우철, 2012; 조승

희, 2012)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 및 사회 환경의 요인으로는 원가족, 애착, 자기

분화, 양육환경, 사회불안 등이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박현우, 김민, 

박정선, 2015; 박경숙, 박주현, 2015)과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들(이충환, 신준섭, 2015; 주지현, 서경현, 2015; 조우연, 김경희, 2015)이 활발한 편

이다. 또한 연인관계의 변화를 일컫는 관계만족 및 결별의도, 결별예측 요인, 이별 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김은미, 2015; 박선정, 2015)도 활발하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에서의 폭력, 심리적 고통, 우정과 친밀감의 중재역할, 자기위협과 자존감, 

갈등 안에서의 힘의 역할, 사랑태도에 관한 연구들(Bowen & Walker, 2015; Chow, 

Ruhl & Buhrmester, 2015; Ross, 2015; Zangl, 2016)이 주조를 이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독특한 경험들을 심층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적 지표를 통해

서는 여러 변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개인의 내적 경

험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내밀한 설명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자

기를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기발견은 연인 관계 내에서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리와 

경계를 적절하게 하여 개별적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확장은 자

기발견의 연속적 개념으로 관계 내에서 두 사람이 경계를 유연하고 적절하게 유지하

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개별적 자기를 넓혀 나가며, 관계 내에서 변증법적으로 자기

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정여주, 2012). 

본 연구는 정여주, 두경희와 김창대(2011)의 연인관계유형(안개형, 난장이형, 군림

형, 껍질형, 산만형)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Giorgi의 분석절차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였고, 

자기대상과 관계적 자기 이론을 기반으로 연애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아

울러 궁극적으로 연애를 통해 자기의 성숙 즉 자기발견과 확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고

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랑과 연인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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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성장의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Kohut의 자기대상

태어남과 동시에 만나는 양육자는 인격을 형성하고 성격이 발달되는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를 가진다. 양육자가 충분히 반응하고 격려해주면 자기 구조가 튼튼해지며 타인과

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Kohut(1971)은 이를 ‘자기대상’이라 하였고,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는 대상”인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는 관계적인 개념이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기와 자기대상이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적

으로는 자기의 한 부분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하나라는 의미이다(박상희, 2011). 

자기대상욕구에는 아이의 과대함과 전능함을 알아봐주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거울과 

같은 ‘거울 자기대상’, 강하고 힘 있는 대상과의 합병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고 불안을 줄이고 싶어 하는 ‘이상화 자기대상’, 타인과 똑같아지려는 열망을 갖

는 ‘쌍둥이 자기대상’이 있다(Kohut, 1971). 자기대상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기애

적 상처가 생기고 무력해지거나(문기라, 최선남, 2005) 고독하고 공허하여 취약한 자

기를 진정시켜주고 위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최영민, 2011). 

자기결손은 정상적인 자기 발달이 실패하여 자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그 원인은 어린 시절 자기-자기대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적의 좌절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자기의 성장이 멈추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보상적 의미의 자기–자기대상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유의미한 대상에게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대상 전이’라고 하며, 둘 사이의 

튼튼한 정서적 유대, 즉 ‘자기대상 연대’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다(김정규, 1998). 대

상관계이론에서는 대상을 건강하게 내재화하였다면 지속적으로 대상과의 끈이 연결되

지 않더라도 이미 내재화 된 자기 안의 대상 표상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

였다(Hamilton, 2007). 반면 자기심리학에서의 자기대상은 어느 단계에서 충분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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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재화하였다고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필요로 하는 것이다(최의헌, 

2001). 양육자에게서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으며 심리

적으로 건강한 성인도 자기대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Kohut, 1984).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애정적 관계, 책, 예술, 사상 등을 통해서도 자기대상 경험은 가능할 수 있다

(홍이화, 2011). 성장과정에서 자기대상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연인과의 자기

대상 연대가 형성이 되면 자기대상 전이가 일어나고 자기대상의 보상작업도 이루어져 

결손 되었던 자기가 발달을 하여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게 된다. 연인과의 사랑은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성숙한 자기대상 경험이 된다(Hagman, 1997).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성장환경에서 경험한 자기대상 기능을 탐색하고 이 경험

들이 연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애경험이 

자기대상의 보상작업으로 이어져서 충족되지 못했던 자기대상 기능을 보완하고 보강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 관계적 자기

자기는 홀로 발현되지 않는 관계적인 것이다. 관계적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며(방희정 외, 2007), 

연애 과정에서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관계에서의 자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수희 외(2012)는 자기입장이 

확고하면 어려운 대인관계에 직면할지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정서적 단절을 강

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문제에 민감하여 심리적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지숙(2005)은 갈등협상 방법 중 타협과 같은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격성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곽소영과 손은정(2008)의 연구

에서는 신뢰와 존경 및 친밀감을 원하는 욕구가 이성 관계에서 충족되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며 관계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기상이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관계적 자기는 원가족과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양상과 상호작용 방식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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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최현미, 1997). 관계적 자기의 발달에는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화, 독립하

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태

도를 취하게 되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맺는 관계에서도 반복하

여 나타난다(Humphreys, 1993). 

본 연구는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한 가운데 자기를 인식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특정한 타인 즉 연인

과의 관계에서 관계 특수적 자기의 발현, 그 안에서의 자기상의 혼란과 충돌의 경험, 

그로 인한 결과로써 관계의 숙성 혹은 단절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정여주 외(2011)의 연인관계 유형의 각 유형별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여 그들의 연애경험 속에서 이 유형별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개

별적 자기를 형성해가는 연애과정 속에서 상대와의 경계에 부딪칠 때 생기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어기제와 갈등해결 경험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정

여주 외(2011)의 연인관계 유형은 개별적인 관계적 자기를 경험하는 정도와 불안에 

대처하는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안개형, 군림형, 산만형, 난장이형, 껍질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별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인관계 유형 

유형 특성

안개형
개별적 자기를 구별해 경험하지 못하며 자기모습을 상대에 포개어 숨어버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유형 

군림형
관계불안으로 타인을 착취하고 군림하면서 자기의 경계를 확장시켜 만족감을 

누리려는 유형 

산만형 여러 사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유형 

난장이형 개별적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하나 자신의 모습을 평가절하 하는 유형

껍질형 
개별적 자기가 존재하기는 하나 과거 경험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스스로 고립시키는 유형

참고: 정여주, 두경희, 김창대(2011).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검사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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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연애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

애경험의 내적 현상들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체험이므

로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은 현상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이 체험세계에 드러내는 바를 그대로 탐

색하고 기술하는 기술적 방법론이다. 개개인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연애의 속성과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극복하고 다시 자기를 세워나가는 체험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하고,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여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Giorgi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 이전에 연구 참여자의 경험 그 자체로 개인에게 주어지

는 연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일반적 구조로 통합․분석하면서 대학생들의 연애가 

어떻게 자기를 발견하고 확장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선정은 기준(criterion)에 의한 표집을 사용하였다. 첫째, 1년 이상의 연인

관계를 지속한 경험이 있거나 연애중인 대학생이다. 둘째, 정여주 외(2011)의 연인관

계 유형에 따른 각 유형별 대상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의

사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과정에 관하여 참여 동의서에 허락하고 서명

한 대상이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군림형과 안개형이 동점인 참

여자가 있고 난장이형에서 껍질형으로 유형변화가 있는 참여자도 있다. 유형변화는 

연인상대가 바뀌면서 연인관계 유형이 변화한 경우이며, 연애는 관계이므로 상대에 

따라 관계양상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결별을 한 참여자의 연애경험기간은 

가장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는 연인과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는 수도권과 충남권에 소재한 K대학과 S대학의 상담과목 수강생과 세 개의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를 수도권과 충남권으로 설정하고 성별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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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선정한 것은 현상학에서 자유변경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이용한다는(유혜령, 

2016) 원리적용을 위한 것일 뿐 분석에서 유효한 조건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이재용, 2016).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고, 연구 참여 중단의 권리, 비밀보장, 녹음 등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성별 연애경험기간 연애 상태 연인관계 유형

1 24 여 2년 연애중 안개형

2 24 남 1년 2개월 연애중 안개형/군림형

3 21 여 6년 연애중 군림형

4 24 남 1년 1개월 연애중 산만형

5 24 남 1년3개월 연애중 난장이형

6 21 여 6개월(이전 1년) 연애중 난장이형→껍질형

7 21 여 2년 결별 껍질형

2. 경험자료 수집 및 분석

개별적 경험 탐구를 위한 자료로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참여자 기준을 갖춘 2명에

게 각 2회씩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질문이 참여자들

의 경험을 솔직하게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지, 체험현상이 잘 기술될 수 있는지, 연

구의 문제를 탐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거

친 내용을 지도교수에게 자문 받은 후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한 스터디 룸이나 학교의 

강의실에서, 횟수는 참여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1회에서 3회, 시간은 120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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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가량 소요되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공 받았

다.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였고 전사된 내용은 참여자에게 빠진 부분이나 의도와 다

르게 기술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참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분석을 시작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은 00으로 처리

하였고 녹음파일, 전사 자료의 보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Giorgi(1975)의 5단계 분석과 Giorgi(1985)의 4단계 분석 절

차를 토대로 이남인(2014)이 재구성한 5단계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총체

적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자의 선 이해가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상학적 환원의 태도로 자료 전체를 반복하여 읽었다. 둘째, 참여자의 연애경험 자체

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미단위들을 구별해 나갔다. 셋째, 중첩되는 의미단위들을 

하나로 묶고 중첩되지 않는 의미단위들을 확인하였다. 넷째, 참여자의 언어인 구체적 

표현의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언어의 표현으로 바꾸어 나갔다. 다섯째, 의미단위들을 

통합하면서 연애경험이라는 본질구조를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애경험

을 이루는 7개의 구성요소, 16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을 상

황적 구조로 기술한 후 연애경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연구의 엄밀성 추구(신경림, 2004, 재인용)는 첫째, 

사실적 가치를 위해 매 단계 마다 지도교수로부터 자문과 검증을 받음으로써 연구자

의 선 이해와 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둘째, 적용성을 위해 자신의 연애

경험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각 연애유형별로 선정하여 다원

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위해 자문과 검증과정을 거치어 연구과정에 

대한 평가와 검토 작업을 하였다. 넷째, 앞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연구자

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 편견 등을 검토하고 판단중지 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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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참여자들의 연애경험에 관한 상황적 구조 진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연애경험을 이루는 본질인 42개의 의미단위로부터 16개의 하

위 구성요소를 이루었고 이로부터 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구성요소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애경험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성장배경과 

환경의 

명암  

최적의 좌절
반목의 위기를 딛고 비교적 관계가 원만하신 부모님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것도 한 편으로는 지지

상처가 되는 

좌절

부부 싸움, 후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상처받는 자기

형제자매에 대한 극복하기 어려운 좌절의 그림자

표현할 대상, 배울 대상 없는 거절당한 자기

지나간 

연인에 

대한 애증

흉터로 남은 

미련과 후회

일방적 통보로 결별하고 또는 결별 당하고

낮은 자존감, 비참한 매달림,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운 이별

지나간 연인의 

소중함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고마운 기억

아픈 경험은 나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과정 

너를 

선택했던 

이유

내 마음을 사로

잡았던 것은

배려해 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치관, 경험, 감정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 나를 너무 사랑해주니 

너와 나의 

거리, 영역 

그리고 

갈등의 

방어기제

안개처럼 ‘너’에게  

숨어버리고 

네 안에서 나는 존재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피하거나 싫어하니까 배려하거나

‘나’를 지키고자 

너에게 군림하는 

원래 나의 스타일이 있는데 – 네가 다 맞춰 줬으면

몹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 

또 다른

‘너’가 필요해

난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줄임말 속어)

마음 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서 

너에게 맞춰주는

내 시간 내 공간 내 영역 없어지고 – 에너지 고갈

좋아하니까 희생해주지만 억울하고 속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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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배경과 환경의 명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상이 되지 않는 <최적의 좌절>은 공감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여 좌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아이가 감당

할 수 없는 좌절을 <상처가 되는 좌절>이라고 하며, 이후 연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영

향을 주고받게 된다.  

 

(1) 최적의 좌절

불안정한 환경 자체가 좌절일 수 있지만,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

에서 불안을 이겨내는 최적의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다소 갈등

이 있었지만 긍정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

장환경을 경험하였다. 또한 부모와 물리적으로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부족한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껍질 속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나를 다 보여준다면 무너질지도 몰라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두려워지고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자 

존재 

전부를 

돌보는 

자기대상

- 연인

충족되는 자기애
존재자체로 충분히 사랑 받을 수 있는 나 

부모님(가족)한테 못 받은 사랑을 받는 느낌

공감적 이해와 

수용

연인의 일부가 되어 공감하는 사랑의 힘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자기대상으로서의 연인

내가 

선택하는

연인관계

더욱 단단해지는 

연애

연인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

미래의 계획,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결국은 이별
같은 이유가 반복될 텐데 만남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다시 서는 

연인으로서

의 ‘나’

자기 발견

그대로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믿음 

이제는 어느 한 쪽으로 물들고 싶지 않아

내가 존재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

자기 확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파

그녀가 일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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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이 있다면 보상적 대체가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부

모가 자신들의 삶에 사사로이 개입을 하거나 구체적인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알아서 

잘 하리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빠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력은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묻어나오는 그런 권위적인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

빠가 많이 여자한테 표현하는 법을 배우신 것 같아요.” <참여자 1>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결국에는 부모님이 다 이렇게(포용한다는 의미) 해주시죠. 지금도 그러시긴 한데, 알

아서 잘 하겠거니.” <참여자 5>

(2) 상처가 되는 좌절

참여자들은 부모의 불화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불안한 심리상태와 죄책감을 

보이게 된다. 부모에게 자기대상기능을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

지 못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상에 결손이 생기게 되었다. 형제자매와 비교하여 사랑받

지 못하는 아픔을 자해와 섭식의 문제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거울처럼 반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도 없었고 따라 배울 대상도 없었던, 가족의 ‘없음’

으로 좌절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다.  

“엄마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정말 컸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닐까...(중략)...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내 몸에 상처를 내고 화

가 나면 많이 먹고 다시 토한다든가. 동생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고 내 말은 안 

들어주고. 그럴 때 답답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아빠가 동생처럼 살 빼라 여자는 못생

긴 건 용납해도 뚱뚱한건 용납 못한다.”<참여자 3>

“싸우시는 걸 직접적으로 본 게 딱 2번 있는데 그게 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시는 

그런...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거 2개 밖에 없어가지고.” <참여자 7>

“힘들 때 말하면 엄마가 내편이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거의 살면서 애정을 못 

받고 자란 거 같아요. 엄마든 아빠든 똑같이 정서적 지지가 없었으니까.”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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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간 연인에 대한 애증 

지나간 연인은 지금은 곁에 없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연애와 연인관계

에 영향을 준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연애경험에 대해 <흉터로 남은 미련과 후회>와 

<현재에 기억되는 지나간 연인의 소중함>이라는 양가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1) 흉터로 남은 미련과 후회

흉터는 상처의 흔적이다. 상처의 경험은 과거시점이지만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기

억으로 이어져 연인을 만나 사랑을 하고 갈등을 극복하거나 이별을 하는 과정에 개입

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자기대상 기능이 취약했던 참여자들은 자기애적 욕구 충족의 

보상작용으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한 경험 속에서 

아픔과 후회, 죄책감으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자기

상의 결손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실마리도 안주고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헤어지면  

친구관계로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잃는 거니까 그거에 슬퍼서.” <참여자 4>

(2) 현재에 기억되는 지나간 연인의 소중함

참여자들은 지나간 연인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있다. 자신들의 변화, 성장과 아울

러 현재에 영향을 주는 지나간 연인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랑에 의미

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 연애가) 너무 좋고 행복한 거에요. 그 전 연애가 없었으면 이렇게 연애다

운 연애를 못 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 경험덕분에 성숙해지고. 그 전 연애가 없

었으면 저는 연애를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했을 거 같아요. 그럼 

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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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를 선택했던 이유: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상대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성장배경이나 이전 연애의 경험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연애라는 행위를 하는 인과적 조건이 된다.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이

유를 경험하였다. 

외모가 마음에 드는 것이 선택의 이유가 된 참여자는 대부분 남성들이고, 외모는 

이상형이 아니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이유가 된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다. 

동질감이 선택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고, 독립적인 모습이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선택의 이유이기도 하였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사귀었어요. 내가 힘든 거라든가 우리 

가정 때문에 힘들었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내 고민을 진짜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

다 이런 게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다르게 보였고.” <참여자 3>

“외향적으로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그냥 느낌은 좋았어요. 솔직히 

성격에서는 우선 그렇게 서로 많이 알아보지 않고 사귄 거니까.” <참여자 5>

“코드가 맞았어요. 좋아하는 만화 또 음악에 대해 얘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좋

아하는 기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비슷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4) 너와 나의 거리, 영역, 그리고 갈등의 방어기제 

연애의 과정을 관계적 자기의 관점과 경계형성과 조절과정, 갈등의 방어기제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안개형은 <안개처럼 ‘너’에게 스며들어 숨어버리고>, 군림형은 

<‘나’를 지키고자 너에게 군림하는>, 산만형은 <또 다른 ‘너’가 필요해>, 난장이형은 

<나를 낮추어서 너에게 맞춰주는>, 껍질형은 <껍질 속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로 연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1) 안개처럼 ‘너’에게 스며들어 숨어버리고

안개형은 상대방에 동화되어 변화하고자 하며 타인과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특성이 있다. 자기의 개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너’의 영역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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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감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 갈등상황이나 상대와의 경계 속에서 자

신을 구별해 내지 못할 때는 상대에 스미어 숨어버리는 ‘부재’의 방어기제를 보인다. 

<참여자 1>은 연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선택 의사보다는 상대가 보이는 호감에 의해 

결정을 했고 연애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결정 주체로서의 자기가 없는 것이며 연인이 사라진다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있었다. 

“걔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제가 이만큼 있다면 잘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이 밑에 그 친구랑 공유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잘 쌓은 건데,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을까.” <참여자 1>

(2) ‘나’를 지키고자 너에게 군림하는 

군림형은 상대와의 거리에서 ‘나’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갈등

상황이나 자기 경계에 부딪히게 될 때 상대를 누르면서 ‘착취’하는 방어기제를 보인

다. <참여자 3>은 부모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존재에 대한 불안과 유기

의 경험이 있었다. 그것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불안한 자기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대와의 경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착취’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대립될 때는 엄청 심하게 부딪쳐요. 제가 흔들린다는 기분이 든 거죠...(중략)...사

과를 해야 하는데 그 몹쓸 자존심이. 지금 인정해버리면 왠지 지는 거 같고. 그래서 사

과도 안하고 이미 약속하고 합의 본 것에 대해서 계속 딴 소리를 하고.” <참여자 3>

(3) 또 다른 ‘너’가 필요해

산만형은 한 명의 연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분산’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여러 

명의 상대를 활용하며 자기애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4>는 첫사랑의 상처 이후에 깊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방어를 

한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언제라도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얼마든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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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예쁜 여자 있으면 호감은 가고 그러죠.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헤어진다 해

도 상관없을 것 같은. 제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닌지.”<참여자 4> 

 

(4) 나를 낮추어서 너에게 맞춰주는

난장이형은 개별적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나 영역이 협소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특성을 보인다. 상대와의 경계 속에서 자기가 긍정적으

로 잘 만나지지 않으면 ‘평가절하’의 방어기제를 보인다. <참여자 5>는 상대에게 자신

을 선뜻 내어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지도 못한다. 과도하게 의존을 하는 

연인에게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기대를 포기하도록 단호하지도 못하

다. 연인의 요구로 높은 수준의 자기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

다. <참여자 6>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난장이형 유형이었다. 어릴 때 맞벌이 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성장 했지만 이면에

는 혼자 외로움을 해결해야했던 고독한 자아가 있었다. 사랑받고자 매달리고 낮은 자

존감에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었다.  

“헤어졌다가 비참했지만 매달려서 다시 사귀고. 기분 나쁜걸 표현을 하다가도 오

빠가 말을 하면 눌려서 풀이 죽고. 가끔 순간적으로 안사귀면 그만이지 이러다가도 

안 돼 너무 좋은데 어떡해 이러면서 혼자 화내다 혼자 풀고. 그 사람 앞에서는 한없

이 작아지고 뭘 해도 부족하고.” <참여자 6>

(5) 껍질 속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껍질형은 개별적 자기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과거 안전하게 수용되어진 경험이 없음

으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껍질 속으로 ‘고립’시키는 유

형이다. <참여자 6>은 전 연인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는 껍질형으로 변화하였다.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난장이형이었던 것이 성장

환경의 영향이었다면, 현 연인과의 관계에서 껍질형인 것은 이전 연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해 주는 연인과 연애를 시작했고 사랑받기 위해

서는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자기당위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

이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껍질의 균열에 대한 미연의 방지다. <참여자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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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환경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자

기 두려움과 실재하는 자기를 상대가 인식했을 때 부정당하는 관계 두려움이 무기력

현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으로 보였다.  

“일단 저를 드러내는 게 좀 무서워서...(연구자: 드러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자신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전까지 있었던 표현했던 제가 거짓이 

되고 드러내는 게 진짜 알맹이 같은 느낌.” <참여자 7>

“아직까지 오빠한테 저의 약점이나 어릴 때 받은 상처 같은 것들 부모님 얘기, 하

기 힘들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고 오빠한테 말을 한다고 못나 보일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참여자 6>  

5) 존재 전부를 돌보는 자기대상–연인

자기대상 전이의 욕구가 일어나고 연인과 함께 자기의 결핍을 메우고 회복하기 위

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왜곡되어 있던 자기결손도 건강한 자기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참여자들은 연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자기대상 기능을 <충족되는 자기

애>, <공감적 이해와 수용>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1) 충족되는 자기애

부모에게서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해 작고 약한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참여자들

에게 연인의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보살핌은 충분한 자기대상의 역할이 된다. 참여

자들은 연인과의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결핍된 자기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전부를 다 이해해주는 느낌. 그런 습관(자해, 습식문제)을 알고 하지 말라고. 부

모님은 아무런 방패막이 되지 못 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눈을 보면서 내가 왜 소중한지 왜 하면 안 되는지 말해줬어요. 저한테 해를 입혔던 

모든 건 00가 다 막아줬어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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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이해와 수용

공감적 이해와 수용은 상대를 가치로 조건화 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

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연인에게서 나의 일부가 되어 

알아주는 공감의 순간에 정서적으로 합일이 되는 존재의 수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들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신기 했어요. 여자 친구를 사귀기 전엔 감정표현 자체를 못했어요. 여자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점점 더 늘고 있어요. 동생이 안 좋은 일 있을 때 제가 위로해준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참여자 2>  

6) 내가 선택하는 관계

연애의 과정은 갈등을 동반한다.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여 관계

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중단을 하려면 이별의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를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이 되며, 참여자들은 <더욱 단단해지는 연애> 

또는 <결국은 이별>을 선택하였다. 

(1) 더욱 단단해지는 연애

관계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애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었으나 아깝지 않고 상대와의 교집합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선뜻 내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연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함께 할 미래를 염두에 두며 긍정적 기대를 기지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 집에 이런 거 놓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

요. 아 나는 얘랑 계속 같이 있을 거구나.” <참여자 2>

(2) 결국은 이별

참여자들은 힘겨운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은 

변화의 여지가 희박한 것이라는 판단에 이별을 결심하였다. 또는 이별과 극복의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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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사이에서 아직도 갈등 중이다.   

“그것 때문에(이별)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헤어지고 다른 만남을 가져서 각자 

좋아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제 미래에는 00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참여

자 5>

7) 다시 서는 연인으로서의 ‘나’

참여자들은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고 이별을 선택하기도 했다. 

선택의 과정에서 통찰을 경험하고, <자기 발견>과 <자기 확장>으로 더욱 성숙한 연

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1) 자기 발견

연애의 과정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안정하고 희미한 관계를 명료하게 

바꾸어 연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별을 했더라도 새

로운 연애를 할 때는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한 더욱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다

짐이 될 것이다. 즉 연애를 통한 ‘자기발견’이다. <참여자 2>는 이전에는 자신의 영역

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침범과 박탈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연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나가고 싶다고 한다. <참여자 5>는 끊임없이 내적갈등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관계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커서 자신이 없다. 연인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자기

를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다. <참여자 7>은 자기를 스스로 손상시키거나 

타인에 의해 상처받은 경험의 결과가 무기력 증상으로 나타남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연애의 주체는 자기이며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연애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일 뿐인 셈

이다. 이들은 자기존재의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영역이 좀 더 유연해 졌다라고 보면 될까? 전에는 독신주의라 어느 누구

도 들어오는 걸 허용 안하는 거죠. 근데 여자 친구와 관계가 형성이 됐고 관계에서 

내 시간과 나의 정성과 이런저런 것들을 내어주긴 했지만 그것이 꼭 얘한테 뺏긴 게 

아니라 공동의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라면.”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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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할 수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미움 받는 거 싫어하고 

꼬투리 잡히는 거 싫어해서 알아서 조절했던 것 같은데,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 자

체가 또 다른 무기력함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참여자 7>

(2) 자기 확장

자기 확장은 연인들이 경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협소했던 자기가 연인을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적절한 경계를 짓고 또 그 경계를 허

물며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자기가 확장되어가는 성장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연인

에게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고 싶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연인이 되고 싶다. 언제

라도 연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굳건히 세워 놓고자 하는 것이며 자

기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연애의 과정에서 변화한 자기 확장이다. 

“무조건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저한테 기댈 수 있는. 여자 

친구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거죠.” <참여자 2>

“00한테 비치는 저의 모습,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존재도 되고 싶기도 

하고 동갑내기 친구 같은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성친구로서 매력도 있

고 싶고 기댈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참여자 3>

 

2. 참여자들의 연애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 진술

일반적 구조진술은 참여자가 경험한 연애의 본질적 의미를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1인칭 화자인 ‘나’로 설정하여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1) 자기대상

성장기의 빛과 어둠을 경험하면서 어느덧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에 이르렀다.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을 연인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비어있고 빠져있는 자기대상에 대한 

과보상의 욕심도 생겼다. 결국은 결별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

들도 있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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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연인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주고 인정해 주니 나는 더 좋

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주고 내 존재 전부를 돌봐주는 

자기대상인 연인의 사랑 덕분이다. 

2) 관계적 자기

건강한 연애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거리와 경계를 적절히 유지

하며 영역이 존중받고 있는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가 등

이 기준이 된다. ‘안개형’인 나는 개별적인 나로 서야하는 것이 불안하였다. 그래서 

나를 희미하게 만들고 안개처럼 너에게 스며들어 갈등을 회피하였다. ‘군림형’인 나는 

너를 누르고 착취하면서 너와의 경계에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산만형’인 나는 너에게만 집중해서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게 어렵다.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짓고 내 마음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

록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난장이형’인 나는 왜 네가 나의 영역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억울하기만 하다. 그래도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희생한다. ‘껍질형’인 나는 나를 다 

보여줄 수가 없다. 껍질 밖으로 맨살이 드러나면 누구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것

만 같아 나를 지키기 위해 껍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3) 자기발견 및 확장

우리가 연인이든, 이별을 하여 의미 없는 존재가 되든,  ‘나’는 고유한 ‘자기’로 관

계 속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내가 존재하는 연

애를 하고 싶고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싶다. 그것은 자기를 발

견하는 것이며, 너와 나의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며,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변증법적으

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이다. 

4) 본질적 의미

자기를 지키면서 연인에게 공명하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계를 형

성하여 서로의 영역을 지켜줘야 하고 때로는 경계를 허물고 공감의 순간에는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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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애의 본질적 의미는 ‘나와 너의 변증법적 

이음매’이다.  

성장환경 이전연애경험

⦁최적의 좌절
⦁상처가 되는 좌절

⦁흉터로 남은 미련과 후회
⦁현재에 기억되는 지나간 연인의 소중함

연인선택의 이유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연애- 너와 나의 변증법적 이음매

자기대상 관계적 자기(거리, 영역, 갈등의 방어기제)

⦁충족되는 자기애
⦁공감적 이해와 수용

⦁안개형-안개처럼 너에게 숨어버리고
⦁군림형-나를 지키고자 너에게 군림하는
⦁산만형-또 다른 너가 필요해
⦁난장이형-나를 낮추어서 너에게 맞춰주는
⦁껍질형-껍질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내가 선택하는 관계

⦁더욱 단단해지는 연애
⦁결국은 이별

재정립되는 연인관계 그리고 ‘나’

⦁자기발견
⦁자기확장

그림 1. 연애를 통한 자기발견 및 확장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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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대학생의 연애경험을 몇 가지 특정한 의미상의 주제로 집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연애과정에서 실현되는 자기-자기대상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연애를 통해서 

자기대상기능을 회복한 경험과 회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에 관해 참여자의 각 대

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대상기능이 부재하여 거절당한 자기로 부정적 자기상을 

형성하고 있던 <참여자 2>와 <참여자 7>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자기대상 

경험을 하면서 자기대상기능을 회복하거나 실패의 상황에 머무르게 된다. Kohut(1984) 

은 자기애적 상처의 치료를 방어분석, 전이의 전개, 자기대상의 공감적 이해라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의 첫 번째 주요한 결함은 양육자로부터의 상처가 

되는 좌절의 경험이며, 두 번째 결함은 거절당한 자기가 아직 상처받지 않은 부분을 

감싸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것이다(황영훈, 2002). 

그로 인해 <참여자 2>는 과시적 욕구에 고착되어 있었고 <참여자 7>은 무기력 증상

으로 모든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를 거부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양육자에 

의해 좌절된 자기대상 욕구는 연인을 자기대상으로 삼아 자기-자기대상관계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대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고 ‘자

기대상연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상처가 되는 좌절을 경험한 공통

점이 있지만 자기대상전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연인상대의 특성이다. <참여자 2>의 연인은 유대관계가 좋은 화목

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잘 했다. 그래서 참여

자가 상대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었고, 거절이나 무시당하지 않는 관계를 경

험하면서 자기대상전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참여자 7>의 연인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해 주기도 했지만, 참여자가 무기력으로 연

락을 끊고 잠적할 때면 거절당함을 느끼며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대에 

대한 자기대상 전이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인 정서적 유대 즉 자기대상연대가 형

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상화 부모 대상의 결손여부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한 후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존감을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며, 결손 되었을 때는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된다. <참여자 2>는 연인의 인정과 칭찬으로 긴장과 불안이 이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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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끼고 있었다.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과 나아가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자기대상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참여자 7>은 자기대상전이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상대와 단절을 함으로써 자기대

상기능에 번번이 실패를 하였다. 자기심리학 치료현장에서 분석가가 공감을 잘 못하

거나 공감 능력이 제한되는 이유는 분석가 안에 남아있는 성숙하게 발달되지 못한 고

태적인 자기애 때문이라고 하는 것(최영민, 2011)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경험한 발달적 경로에 의해 친밀한 이성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강진경, 정태연, 2001), 사랑이 생애초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노유진 외, 2006), 원가족건강성이 낮

은 대학생들이 연인관계 유형에서 산만형, 난장이형, 껍질형이 많다는 연구(박현우 외, 

2015)가 있다. 연구들은 초기 양육환경과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인기의 이성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양육자에게 거절당

한 자기는 연인과의 새로운 자기대상을 경험하면서 지지를 받게 되고 손상되었던 자기

는 새로이 형성되며 다시 내재화하기 시작한다(황영훈, 2002). 연인과의 치유적 자기대

상경험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가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관계와 경계에 관한 논의이다. 두 개념이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연애의 과정에서는 유기적 관련성을 갖으며, 관계 속에서의 개별적 자기를 경

험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정여주 외(2011)가 개발한 연인관계유형의 각 개별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인관계유형은 양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유형이다. 유형검사들의 특성은 한 개인이 

유사한 몇 가지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적인 기준에 의해 유형이 분리된

다는 것과 시간의 흐름과 상황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유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적인 유형으로만 설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과정적 특성을 질적인 연구의 내용

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았다. <참여자 6>은 지난 연인과의 관계

에서는 난장이형이었는데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껍질형으로 변화가 있었다. 상

대에 집착하면서도 자기표현을 하지 못해 억울하고 힘들었던 난장이형의 특성을 고스

란히 나타내었다. 집착행동의 바탕에는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양육환경이 있었

고,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전성규, 이영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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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이형은 다른 유형들과 상관이 높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 4>는 산만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안개형, 껍질

형과도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첫사랑과 아프게 이별을 한 이후로는 진심을 주

지 않으니 한 명의 연인에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갈등상황이 불편하니 관계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 내어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산만형과 껍질형, 안개형 등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양적인 유형의 결과 속에서 참여자들의 질적인 경험들을 대비하여 살펴보았

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유형이 변화하거나 여러 개의 유형적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시

간의 흐름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 진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현

상이 변화하는 것이고, 시간이 숙성된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의 내면세계가 무한한 탈

바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고통과 받

아들임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나아가 

자기를 더 긍정적으로 확장시키는 변화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시간이 주는 의미이

다. 유형검사를 시행하는 때는 한 시점이지만 개인의 경험 속에서는 이전부터 흘러왔

던 시간이 있었고 미래와 이어지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의 의미를 아우르는 

작업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본 연구의 의의가 된다. 

둘째, 연인상대의 유형적 특성이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연애는 둘이 나란히 

앞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상대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멀

어지기도 하면서 걸음이 엉키기도, 헤어지기도 하고 조우하기도 한다. 즉 상대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인 것이고 연인의 실존적 의미가 절대적인 것이다. 어떤 연인을 만

나는가, 연인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궁극적으로는 ‘나는 누구와 함께 어

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내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숙성과 단절에 관한 논의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

보면, 숙성이 된 관계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우선 숙

성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와 경계의 양가적 관련성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상대와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잘 풀어나갈 때 숙성의 상태로 될 수 

있었다. 상대나 나의 결손과 결핍으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자기대상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때 상대에게 익숙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진다. 이렇게 숙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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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이어지는 유형은 안개형과 군림형 참여자들이었다. 이 유형들은 상대와의 관계

에서 나의 경계가 없거나 혹은 경계를 넓히는 특성을 갖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와 

경계를 통해 상대에게 존재가 침투될 때 실존적 의미가 생성되고 숙성의 상태가 된다. 

안개형은 상대에게 다 맞춰 주고 자기의 영역이 보장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유형

이다. 군림형은 자기 영역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 유형이다. 한 현상 안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예컨대 안개형은 의존의 욕구가 강하지만 긍정적 

측면에는 상대를 더 깊고 넓게 배려하는 특성이 있다. 군림형은 상대를 장악하려 하지

만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보살피는 긍정의 모습도 함께 갖는다. 무슨 현상이든지 양 극

단에 있는 것은 한 층 내려가 꺼풀을 벗겨보면 내용으로는 매우 닮아있고 드러나지 않

는 내면적 거리로는 매우 닿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안개형과 군림형은 거리로는 대척

점에 있지만 상대에게 절대적 의미로서의 존재로 각인되고 싶은 내면적 욕구는 닮아있

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관계가 깊어질 때는 숙성의 상태에 이르고 경계가 깊어질 때

는 이별을 하기도 하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상대에게 연인으

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준다. 이와 비교해 난장이형은 자기영역의 욕구가 작게 형성

이 되어 있어서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지만 나를 내어주는 것도 사뭇 불편하다. 억울한 

감정으로 피해의식을 느끼지만 단절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숙성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

고 늘 이별 시나리오와 극복 시나리오 사이에서 위태로운 연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난장이형에게 연애는 늘 갈등하게 만드는 어려운 숙제이다. 

단절의 관점에서 볼 때, 껍질형과 산만형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

만의 단단한 껍질 속에 싸여 있으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껍질형과 한 대상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얕은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산만형은 모두 

상대와의 관계에서 소원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연애양상을 

보면, 온전히 상대에게 침투되어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현상으로 드러난 것

은 연애이지만 내용으로는 단절이 될 여지도 없이 관계맺음도 없다. 껍질형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길게 연애관계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환경을 돌아보면 자기대상기

능이 없었고 긍정적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만성적 단절상

태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결별함으로써 완전한 단절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단절을 넘어 관계를 맺고 숙성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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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교감이 필요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자기대상 기능이 회복 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연애의 중심현상은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하면서 아픔 속에서

도 성숙한 연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다. 연애는 대학생들의 보편

적 경험이고, 각자의 개별적인 경험은 보편성 안에서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

는 그러한 차별적인 의미들이 어떤 내용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 연애의 과정을 자기

대상과 관계적 자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지향점은 연애를 하는 대학생들이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통찰하여 관계하는 삶이 서로를 위한 성장

의 반석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논의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된 것은 연인상대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남녀 1인씩

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체험현상에 집중을 하였지만 연인상대와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과 상호주관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게 다루었다. 이후에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파트너와 한 쌍으로 하여 참여자를 구성하고 그들의 연애에 깊숙이 들어가 본질적인 

관계의 양상을 연구한다면 건강한 연애를 하고자 하는 청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애가 시대를 이어오는 보편 문화이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흐름에 터하여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애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적 특성과 그들의 심리

적 배경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이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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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lf-discovery and 
self-extension of college students through romantic 

experiences: Focusing on self-object and relational self

Bak, Hyeonwoo*․Kim, M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lf-discovery and self-extension 

processes through researching the romantic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theories of self-object and relational self. For this study, 7 people who 

had more than one year of romantic experience or who were currently in a 

romantic relationship for one year or more were selected. For the purposes of 

deriving study resul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Giorgi's analysis 

procedure a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qualitative study. The derived 

elements were presented by 42 meaning units, which represented the essential 

factors in the experiences of love, 16 subordinate elements, and 7 structural 

elements. Those 7 structural elements were [bright and dark sides in growth 

backgrounds and environments], [love and hatred towards former partners], 

[reasons for selecting a partner], [distance, space, and defense mechanism in 

conflicts between you and me], [self-object that cares about the existences-of all 

lovers], [a romantic relationship that I have selected], and [‘me’ as a partner 

again]. The fundamental meaning of love derived by general structure statements 

is a ‘dialectic joint between you and 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love which is frustrated and damaged by 

refusals in a growth process can be recovered as self-object functions through 

romantic relationships in an adult. Second, the styles of romantic relationships 

derived by these quantitative results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partners, the quality of romantic relationships, the passage of tim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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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presented by romantic relationships. Here,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process of in-depth changes in terms of some issues. Third,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self-object function, which protects self safely, can to be recovered to 

achieve a maturing state and to make some relationships over break-ups, based 

on the detailed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hat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 together with more 

detailed fundamental trends in relationships through configuring a pair of couples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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